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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에프, 주당 160원 현금배당 결정…주주가치 제고 목적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 이래 최대 배당금 지급 결정 
 

 

<2018-11-15> 케이피에프가 2018년 현금배당을 발표했다.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 케이피에프(024880, 대표이사 송무현, 김형노)가 올해 주당 160원의 현금배당

을 실시한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총 배당 주식수는 자사주를 제외한 14,797,870주이며, 배당금 총액은 23억 6,765만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어려워진 시장 상황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 이래 최대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피에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매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해왔다. 최근 3개년 배당수익률은 3% 

이상으로 올해 주당 배당금과 최근 주가하락을 고려하면 금년도 배당수익률은 4%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한 주당 배당금 160원은 작년보다 1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민양규 케이피에프 기획조정실장은 "본사 파스너사업과 베트남 법인 실적의 약진으로 전 분기 대비 호실적

을 달성했다”며, “올해 9월 전사 영업이익은 22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9월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10월 

실적과 수주현황을 감안하면 4분기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피에프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923억원, 영업이익 43.8억원, 당기순이익 12.3억원

을 발표했다.  

 


